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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챗GPT가 불러온 인공지능(AI) 혁명

  o 미국 기업 ‘오픈AI’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AI 

‘챗GPT’를 출시(’22.11)하면서, AI 대중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

  o 생성형 AI는 접근성, 범용성, 확산속도 측면에서 기존 기술들과는 

전혀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며 크고, 급격한 변화를 초래

  o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가 빠르게 일상화하면서, 이에 대한 사회적 

기대와 함께 AI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요구도 증대

  o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활용을 통해 AI를 사회 전반으로 

확산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

◇ AI에 대한 전문가 담론의 변화

  o 글로벌 AI 전문가 10인의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AI 관련 

공통 주제를 도출하고, 핵심적인 내용 분석

  o AI의 영향이 가시화하면서, AI 기술·확산에서 AI 활용에 필요한 

제반 요소들을 논의하는 AI 일상화 대응으로 담론이 확장

< 전문가 담론의 주요 키워드 변화 >

AI 개발·확산 AI 일상화

기술

확장

글로벌 거버넌스

글로벌 규범

윤리

활용 리터러시

안전성

◆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AI 전문가 10인*의 통찰을 토대로, 제시된 주요 

이슈와 현황을 분석하고, AI의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
  * 앤드류 응, 얀 르쿤, 데미스 허사비스, 페이페이 리, 제프리 힌튼, 개리 마커스, 케이트 

크로포드, 샘 알트먼, 스튜어트 러셀, 빌 게이츠



◇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AI 혁명과 통찰

  AI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범 확립의 필요성 제시

   - (글로벌 거버넌스)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,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

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통한 공통적인 접근이 필요

   - (글로벌 규범) 글로벌 규범을 통해 AI 개발·활용 과정에서 인류 

가치를 보호하고,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화

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책임성 강조

   - (투명성)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데이터, 

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

   - (신뢰성)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

체계와 함께 설명가능성(Explainability)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

  AI 리터러시와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관점의 대전환 요구

   - (리터러시) AI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고,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·

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‘보편적 AI 교육’으로 관점을 전환

   - (사회변화 대응) AI가 경제·사회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해 

기본소득(UBI)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필요

  AI 안전성 확보와 전문기관의 필요성 강조

   - (전문기관)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기관을 통해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

높이고,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

   - (안전성) 철저한 안전성 검증은 AI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를 촉진하고, 

AI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

  AI 확산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 질서 제안

   - (데이터) 대규모 언어모델(LLM)이 가지고 있는 비용 효율성 측면의 한계를 

극복하기 위해 ‘데이터 중심 AI(Data-centric AI)’가 부상

   - (생태계) 전문가들은 AI 시장이 대규모 AI 모델과 함께 도메인에 특화된 

‘버티컬 AI(Vertical AI)’를 중심으로 발전하리라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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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챗GPT가 불러온 인공지능(AI) 혁명
Ⅰ

☐ 챗GPT 이전의 인공지능(AI)

o 2010년대 들어 인공지능(Artificial Intelligence, AI)의 핵심기술 발전이

가속화 하면서, AI 활용 확산에 대한 기대가 증가

- 제프리 힌튼의 ‘합성곱 신경망(CNN)’시작으로, 이안 굿펠로우의 ‘적대적

생성 신경망(GAN)’, 구글의 ‘트랜스포머’ 등으로 기술 수준이 향상

- 언어처리, 이미지처리, 음성인식 등 여러 방면에서 AI의 성능이

개선되었고,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

o 하지만 전문분야와 기업용 솔루션을 중심으로 AI가 제한적으로

활용되면서 개인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영향은 미미

- 신약개발 분야의 단백질 구조변화 예측, 사용자 맞춤형 추천 

솔루션 등 특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 AI가 활용

     ※ 2016년 이세돌과의 대국으로 유명해진 구글 딥마인드의 ‘알파고’는 그 후 

과학자들에게 단백질 구조변화 예측을 제공하는 ‘알파폴드’로 발전

< AI 분야의 핵심 사건 요약(2012-2022) > 

※ 출처 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2022.12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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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챗GPT 출시, AI發 혁명의 시작

o 미국 기업 ‘오픈AI’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AI

‘챗GPT’를 출시(’22.11)하면서, AI 대중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

- 챗GPT는 범용성을 가진 최초의 AI로,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

통해 AI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

o 챗GPT 외에도 그림생성 AI(‘미드저니’), 음악생성 AI(‘뮤직LM’) 등

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, AI 대중화를 촉진

o 생성형 AI는 접근성, 범용성, 확산속도 측면에서 기존 기술들과는

전혀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며 크고, 급격한 변화를 초래

- (접근성)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스마트폰이나 PC 등

개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에서나 AI 사용이 가능

- (범용성)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API 방식으로 공개되면서,

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로 개발되어 사용자에게 배포

- (확산속도) 편리한 접근성과 폭넓은 범용성을 바탕으로, 그 어떤

기술보다 확산속도가 빠르며,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

< 주요 플랫폼의 100만 명 달성 시간 비교 >

※ 출처 : 전자신문(2023.1.30) 



글로벌 AI 전문가 10인이 진단한 AI 현상과 방향 7

IT & Future Strategy(4호)  2023. 7

☐ AI에 대한 기대와 전문가들의 통찰

o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가 빠르게 일상화하면서, 이에 대한 

사회적 기대와 함께 AI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요구도 증대

- AI 일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

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

- 안전한 AI 활용으로 AI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, 부정적

인식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논의 필요

o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활용을 통해 AI를 사회 전반

으로 확산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

- 개발자부터 심리학자,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이력의 전문가들이 

기술부터 윤리, 법체계 등 AI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

o 또한, 글로벌 AI 전문가들은 최근의 AI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석을

제시하고 있으며,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

- 스탠포드대 인간중심AI(HAI) 연구소장 페이페이 리는 생성형 

AI 개발이 인류 난제 해결의 ‘위대한 변곡점’이 될 것이라고 평가

- ‘AI의 대부’ 제프리 힌튼은 구글 퇴임 후 AI의 위험에 대해 

경고하며, 대규모언어모델(LLM) 개발(학습)을 일시중지할 것을 권고

o 각국 정부와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관련

산·학·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중

- 미국 상원은 AI 위험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, 바이든

대통령은 AI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

o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AI 전문가 10인의 통찰을 토대로, 전문가들이

제시한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고 AI의 발전 방향을 도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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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글로벌 AI 전문가 10인

1. 선정 방법

Ÿ (기간) 2012년 1월 1일 ~ 2023년 6월 30일*

 * 챗GPT 공개(’22.12)를 기준으로 � 챗GPT 공개 전 10년(2012~2022.11월), ‚ 챗GPT 
공개 후 현재까지(2022.12월~현재)의 기간을 설정해 자료를 조사

Ÿ (조사방법) 해당 기간 내 AI 전문가를 의미하는 관련 키워드*로 검색해, 가장 
언급이 많이 된 인물을 도출 후 AI 생태계(산학연 등)을 두루 포함하도록 최종 선정

 * 검색 키워드 예시 : top ai experts, ai researcher, ai leaders 등

2. 최종 선정 10인

이름 구분 소속 및 특징

앤드류 응
학계
기술

• 스탠포드대 컴퓨터과학 교수
• 구글 브레인 설립자
• 교육 플랫폼 ‘코세라’ 창립자

얀 르쿤
산업계
기술

• 뉴욕대 컴퓨터과학 교수
• 메타 수석 AI과학자

데미스 허사비스
산업계
기술

• 구글 딥마인드 CEO
• ‘알파고’, ‘알파폴드’ 개발 책임자

페이페이 리
학계
기술

• ‘이미지넷’ 창시자
• 스탠포드대 인간중심AI(HAI) 연구소장

제프리 힌튼
학계
기술

• 인공신경망의 창시자
• 全 구글 부사장 겸 수석과학자

개리 마커스
학계

사회과학
• 뉴욕대 심리학·신경과학 명예교수

케이트 크로포드
연구계

사회과학
• 사회과학자, ‘Atlas of AI’ 저자
• 비영리단체 ‘AI NOW’ 설립자

샘 알트먼
산업계
기술

• ‘오픈AI’ 설립자, CEO

스튜어트 러셀
학계
기술

• UC 버클리대 컴퓨터 공학 교수
• UC 버클리대 인간 호환 AI 센터(CHAI) 설립, 센터장

빌 게이츠
산업계
기술

•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, 全 CE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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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AI에 대한 전문가 담론의 변화
Ⅱ

☐ AI 관련 담론의 변화 분석

o 글로벌 AI 전문가 10인의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AI

관련 공통 주제를 도출하고, 핵심적인 내용 분석

- AI 전문가들의 언론 인터뷰, 원고 투고, 강연, 관련 기사 등의

내용을 정리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

o 특히, AI 일상화의 ‘분기점’이라고 평가되는 챗GPT 출시(’23.11.30)를

기준으로 전문가 담론의 변화 양상을 분석

☐ AI 개발·서비스 확산에서 일상화로 논의 확장

o AI의 영향이 가시화하면서, AI 기술·확산에서 AI 활용에 필요한

제반 요소들을 논의하는 AI 일상화 대응으로 담론이 확장

- 성능 향상, 도입 전략 등을 주로 언급하던 전문가들은 글로벌

거버넌스·규범, 책임성, AI 리터러시 안전성 등으로 관심이 확대

     ※ 챗GPT 출시(’22.11.30)를 기점으로 ‘AI 윤리’, ‘AI 리터러시’ 관련 검색량이 최근까지 

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1.5~3배 증가(’23.7.25 기준)1)

< 전문가 담론의 주요 키워드 변화 >

AI 개발·확산 AI 일상화

기술

확장

글로벌 거버넌스

글로벌 규범

윤리

활용 리터러시

안전성

1) 구글 트렌드(https://trends.google.co.kr/trends/)에서 ‘AI ethics’, ‘AI literacy’ 키워드로 전세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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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키워드별 전문가 10인의 주요발언

핵심 키워드 주요 발언 내용

글로벌 
거버넌스

 및 규범

- (제프리 힌튼) AI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, AI의 악용을 
막기 위해 AI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국제기구를 설립 필요

- (개리 마커스) AI에 적용될 법적, 문화적, 사회적 맥락의 통일성 
확보를 위해 중립적이며, 비영리적인 AI 국제기구를 통한 관리가 필요 

- (샘 알트먼) AI 기술의 영향력은 원자력과 유사하며, 선제적으로 
위험을 줄이고 리소스 사용량 등을 관리할 국제 감독기관이 필요

- (데미스 허사비스) AI 애플리케이션은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
있어,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같은 규범을 적용 필요

윤리

- (페이페이 리) AI에 대한 소수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하고, 생성형 
AI가 소수 집단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

- (케이트 크로포드) AI와 환경, 노동권, 데이터 보호 등을 연결해 
생각하는 통합된 지식체계(Body of language)가 필요

- (스튜어트 러셀) ‘근거가 있는 AI’ 개발을 통해 AI 시스템의 작동 
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

리터러시

- (앤드류 응) 모든 학생에게 국가 차원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
제공하고,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할 방안 마련 필요

- (데미스 허사비스) AI에 쉽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를 
대상의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필요

안전성

- (얀 르쿤) 모든 사람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
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AI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 가능

- (개리 마커스) AI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
위험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엄격한 안전 테스트가 필요

- (케이트 크로포드)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기술적 
전문성과 AI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지식을 갖춘 AI 
안전성 검증 전문기관이 필요

- (샘 알트먼) 무분별한 AI 개발을 막기 위한 ‘AI 라이선스’ 제도 
도입하고, 이를 전담해서 운영할 전문기관 필요

- (스튜어트 러셀) 개발자들은 AI 배포 전 AI가 견고하고, 예측이 
가능하며,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필요

기타

- (페이페이 리) 건강, 교육, 환경 등 공익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
‘건강한 AI 생태계’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

- (앤드류 응) AI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수 
있다는 점으로,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고민 필요

- (샘 알트먼) ‘AI 혁명’의 혜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, 
AI 활용으로 산출되는 부를 기본소득 등의 방식으로 분배 필요

- (빌 게이츠) 사회문제 해결 등 AI가 공익을 위해 활용되기 
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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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AI 혁명과 통찰
Ⅲ

 AI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범 확립의 필요성 제시

o (글로벌 거버넌스)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, 효과적으로 관리하기

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통한 공통적인 접근이 필요

- AI 시스템은 세계 시장에 동시 배포되고,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

모든 국가가 함께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효과가 발생

- 전문가들은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통합 안전기준 마련과 글로벌

협력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

< AI 관련 국제기구 예시(안) >

➊ 국제원자력기구형(개리 마커스, 샘 알트먼)

  - ‘국제 원자력 기구(IAEA)’처럼 알고리즘의 편향과 잘못된 정보의 생산을 모니터
링하고, 전력 등 AI에 필요한 자원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

➋ 화학무기금지기구형(제프리 힌튼)

  - 무기화된 AI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, AI의 개발, 생산, 사용 등을 감시

o (글로벌 규범) 글로벌 규범을 통해 AI 개발·활용 과정에서 인류의

가치를 보호하고,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화

- 소수 기업·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AI에 대해 취약계층·국가를 

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감하는 원칙 마련이 필요

- 공통 규범에는 공정한 AI 사용, AI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격차

해소, 데이터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

< AI 관련 글로벌 규범 사례 >

➊ UN ‘신기술과 인권’ 결의안(‘23.7.)
  - UN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주도로 결의안(‘19) 수정안에 AI 기술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

평가하고 AI의 정보 수집·사용·삭제 시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 
➋ OECD AI 원칙(’19.5)
  - OECD AI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해 포용 및 지속가능한 성장, 인권과 

민주적 가치 보호, 지속적인 리스크의 평가·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
➌ 아실로마 AI 원칙(‘17.1.)
  - 미국의 비영리단체 ‘Future of Life Institute’는 산학연 AI 전문가들과 AI 연구·개발 

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, 투명성, 프라이버시 보호 등 23가지 원칙을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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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책임성 강조

o (투명성)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데이터,

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

-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는 만큼 관련 정보의 공개는 다양한

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촉진

     ※ 케이트 크로포드는 미 식품의약국(FDA)이 웹사이트2)를 통해 국민이 피드백 과정에 

참여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정보를 공개하는 것처럼 AI에도 이를 도입할 것을 주장

-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내용, 포맷 등을

표준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

< MS의 ‘데이터셋을 위한 데이터시트3)’ >

• 마이크소프트(MS)는 데이터셋의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·공개*
  - 데이터의 출처 등을 문서화할 경우, 해당 데이터셋이 머신러닝(AI)에 미치는 

영향을 규명하고, 검토하는 데 활용 가능(팀닛 게브루, 케이트 크로포드 등이 참여)

• 데이터 시트는 데이터 사용 동기(Motivation), 구성(Composition), 수집(Collection), 
전처리·클리닝·라벨링 등에 관한 일종의 ‘체크리스트’를 제공

 

o (신뢰성)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성 

검증 체계와 함께 설명가능성(Explainability)*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

     * 설명가능성(설명가능한 AI, XAI) :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결과를 인간 

사용자가 이해하고 이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방법론(IBM, 2023)

- AI의 알고리즘과 학습데이터, 입력·결과값을 설명할 수 있는 

기술 확보와 더불어, 설명 범위를 설정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

< 설명가능 AI(XAI) 개발 사례 >

➊ 미 국방연구원(DARPA) XAI 연구 프로그램(‘17~‘21)
  - DARPA는 AI 설명가능성 향상을 위해 ’Deep Explanation(더 자세한 설명을 딥러닝 

기술로 생성)‘, ’Interpretable Models(본 모델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설명용 
모델을 개발)‘, ’Model Induction(실험을 통해 모델을 추론)‘ 기술을 개발

➋ 구글 클라우드 오토ML의 XAI 서비스
  - 구글 클라우드의 오토ML 서비스(ML 모델 개발의 반복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) 

데이터에 있는 특성(Attribute)들이 모델 결과물(Output) 예측에 얼마나 
기여했는지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

 

2) https://clinicaltrials.gov/ 
3) https://www.microsoft.com/en-us/research/publication/datasheets-for-datasets/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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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 안전성 확보와 전문기관의 필요성 강조

o (전문기관)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기관을 통해 기술 변화에 대한

대응력을 높이고,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

- AI 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 기술 역량과 관련 

전문지식을 보유한 AI 전담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

- 글로벌 AI 패권 선점이 중요한 상황에서, 이를 주도할 전문

기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증대할 전망

     ※ 미국의 싱크탱크 ‘브루킹스 연구소’는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

포괄적인 AI 법체계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

o (안전성) 철저한 안전성 검증은 AI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를 

촉진하고, AI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

- 현재 AI와 같은 소프트웨어(SW)는 개별 코드라인 작동과 기능 충족

여부만을 확인할 뿐, 전체적인 안전성 검증 절차는 부재

- 전문가들은 AI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법으로 FDA식

안전 테스트, 영향평가, 라이선스 방식 등을 제안

<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AI 안전성 검증 방식 >

➊ FDA식 안전 테스트(개리 마커스) : 의약품처럼 출시(배포) 전 안전성 테스트를 통해 
효과와 위험을 확인하고, 소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요구

➋ AI 영향평가(케이트 크로포드) : AI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(프라이버시 등)을 
평가하고, 평가 내용을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

➌ AI 라이선스(샘 알트먼) : 라이선스의 발급·취소를 통해 AI의 기능과 성능 품질을 
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,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 

◆ 미 상원의 AI 청문회와 이후의 대응

 • 미 상원의 사법위원회는 오픈AI CEO 샘 알트먼과 개리 마커스 뉴욕대 교수 등을 증인
으로 요청해, AI의 위험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(’23.5.16)

  - 샘 알트먼은 청문회에서 AI 규제 마련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의 입장을 발표

 • 기존 법체계와 거버넌스 내에서 AI 위험을 관리해 온 미국은 청문회 이후 
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6)

  -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안보(Security), 책임성(Accountability), 민주적 토대
(Foundation), 설명가능성(Explainability)를 골자로 하는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안

6) 김서원, ‘美의회, AI 규제법안 틀 공개... “中공산당이 기술표준 만들게 두지 않겠다’, 중앙일보, 2023.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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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 확산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 질서 제안

o (데이터) 대규모 언어모델(LLM)이 가지고 있는 비용 효율성 측면의

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‘데이터 중심 AI(Data-centric AI)’가 부상

- 데이터 중심 AI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

제조업 등 실제 산업 현장으로의 AI 활용 확산에 유리

- 데이터 중심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시, 데이터의 크기

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도 중요하게 고려 필요

< 데이터 중심 AI >
• 앤드류 응이 주장하는 ‘데이터 중심 AI’는 모델(알고리즘) 개선보다 지속적인 데이터 

품질개선으로 AI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법
  - 데이터의 질이 좋으면,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AI의 성능 향상이 가능

하므로, 데이터의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‘좋은 데이터(Good data)’ 확보에 집중

• 샘 알트먼도 LLM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조정(매개변수(크기)를 줄이는 대신 
질적으로 개선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)으로 경량화 필요성을 언급7)

o (생태계) 전문가들은 AI 시장이 대규모 AI 모델과 함께 도메인에

특화된 ‘버티컬 AI(Vertical AI)’를 중심으로 발전하리라 전망

- 버티컬 AI는 거대 모델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, 기업이

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솔루션화할 수 있어 효과적

- 버티컬 AI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AI 구축을 지원할 

수 있는 솔루션,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기업이 필요

     ※ 앤드류 응이 설립한 ‘랜딩닷AI’는 농업, 제조업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, 컴퓨터 

비전 모델을 중심으로 학습 데이터 구축과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

< 랜딩닷AI의 분야별 AI 솔루션 구축 사례8) >

• (제약업)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제품 검수(알약검사, 
유리병 검사), 제품 외관 및 오염 검사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을 지원

• (농축산업) 가축 관리(라벨링, 개체 수 계산 등의 모니터링), 수확량 추정(컴퓨터 
비전으로 작황을 분석), 질병 검사 등의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

• (제조업) 조립 검사, 결함탐지, 유지보수를 위한 예측 등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
지원하고 AI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

7) 이재덕, ‘“챗GPT보다 작게” AI 경량화 나선 빅 테크 기업들, 왜?’, 중앙일보, 2023.7.21. 
8) https://landing.ai/industries/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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